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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 공연예술 축제, 뜨거운 호응 속에 막 내려
경기문화재단 ‘제11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김포’ 성료

▶ 경기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한국문예회관연합회 경기지회 협력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 마쳐
▶ 베스트콜렉션, 창작 쇼케이스, 라운드테이블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
▶ 도내 문예회관 관계자 및 공연예술인 한데 모이는 교류의 장 마련

 경기문화재단은 김포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한 ‘제11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김포아트홀과 통진두레문화센터를 무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공연예술페스타’는 경기도 예술인(단체)의 우수 공연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도내 공연

예술 유통을 촉진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도민과 예술인 그리고 도내 문예회관 관계자를 어우르

는 경기도의 대표 공연예술 축제다.

 올해 11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경기문화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한

국문예회관연합회 경기지회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려졌다. 5일간 이어진 축제에서는 개

막식을 비롯한 베스트콜렉션, 쇼케이스,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

다.

 개막식은 광명시민회관 상주단체 ‘극단 명작옥수수밭’의 배우 김동현과 싱어송라이터인 송

은지의 사회로 진행됐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 민요 이수자인 소리꾼 이희문의 

독보적인 무대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문예회관 관계자 200여명이 모

여 페스타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베스트콜렉션’은 이번 축제의 백미로 꼽혔다. 경기도 공연장 상주단체 레퍼토리와 2024년도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공연 초연 부문 선정작 중 우수공연을 엄선하여 선보이는 프

로그램으로, ▲판소리 <긴긴밤> (입과손스튜디오), ▲오페라 <악취> (오페라를보는새로운시선), 

▲미디어파사드 연극 <모어랜드: 마법의 회전목마> (만화경)이 각기 다른 매력을 통해 공연예

술 관계자 및 김포시민에게 경기도 공연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오페라 <악취>



의 경우 2023년 경기예술지원 사업의 창작준비 쇼케이스를 통해 개발된 작품으로, 2024년 초연 

사업을 통해 전막 공연으로 확장되었으며, 올해 베스트콜렉션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문화재단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성장한 우수 사례로, 대중성과 동시대적 관점을 반영한 이 오

페라는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9일에서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쇼케이스’는 2024년도 경기예술지

원 기초예술창작지원 공연 창작준비 부문 선정자 10팀과 신진 예술인 지원사업 <SET IT UP> 

우수 피칭팀 2팀의 공연으로 구성됐다. 총 12편의 쇼케이스 작품은 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실험적 무대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라운드테이블 <함께 만드는 예술 생태계: 뾰족한 수 없을까?>, ▲지역문예회관 공동 창·제작지원 토

론회 <함께 만드는 공연, 깊어가는 우리사이Ⅱ>, ▲공연장 상주단체 성과공유회 <공명하는 여정, 경기

도 공연장+상주단체>에서는 경기도의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교류의 장이 펼쳐

져 경기도내 문예회관 종사자와 공연예술단체가 한데 모여 예술정책에 대한 담론을 함께 나누

는 뜻깊은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제11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통해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와 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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